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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록관리 전문가와 학자들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필요성과 그 시급성

을 역설하여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세트의 관리는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세트는 기술 종속적인 특성과 방대한 규모는 물론 시스템별 다양

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현행 종이기록 중심의 표준 기록관리 지침과 절차를 적용하

기 어렵다. 무엇보다 데이터세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수용하는 관리체계가 필요

하며, 그 관리 방안은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실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의 현황을 조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

여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과 절차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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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and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neces-
sity of managing data set in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as records, 
but it has not been practiced in the actual field. Applying paper-based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and guidelines to data set management proved to 
be a difficult task because of technology-dependent characteristics, vast scale, 
and various operating environments. Therefore, the data set requires a manage-
ment system that can accommodate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records 
and can be practically applied. This study developed and presented data 
set management methods and proced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data set 
in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operating in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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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공기록물 관리의 표석이 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시행)은, 개정 이유

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

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관리항목․보존포

맷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도록 하고, 법 제20조에 전자기록물의 관리 

내용을 신설하였다.1) 당시 법 개정에서 종이기

록 중심 관리로부터 전자기록 관리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던 상황을 읽을 수 있다. 1999년 제

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

반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에 도입

되어 운영되고 있던 전자문서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에 의해 문서류의 전자기록 생산 환경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과거 종이기록 중심의 

기록 개념에서 불 때 문서류의 생산 환경 변화

는 이에 걸맞은 새로운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자기록 시대를 대비하면서 전자문

서만을 상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2007년

에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7항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전자

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과 함께 ‘행정정보

시스템’을 포함하였고, 이어 11항에는 ‘행정정

보 데이터세트’의 정의 역시 ‘각급 행정기관에

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고 명시하였다. 사실 전자적으

로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활용하

고 있는 데이터는 문서류보다 더 많은 양을 차

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관리 영역 밖

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기관 고유의 각종 행정 업무를 전산화하여 구

축한 정보 시스템에서 구축되고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세트의 규모를 가늠해 보면, 집계된 자료

만도 2018년 현재 총1,097개 기관(중앙부처 49, 

소속기관 308, 지방자치단체 245, 공공기관 495)

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총 16,877개(행정

안전부, 2018)이다. 현문수(2014) 역시 전자기

록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업무환경이 문서 중심

의 기록 생산시스템으로부터 변화하여 데이터

베이스나 네트워크 구조 내에 데이터가 생산 

및 축적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이 정보시스템들은 각 기관이 다양한 업

무 수행에 사용하는 만큼 그 개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개체수와 다양성에서 압도적인 데

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는 기록관리 전문가와 실

무자 모두에게 큰 도전이며 현재도 논의와 연

구 단계이고, 현실에서는 아직 실천되지 못 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가 방치된 가

장 큰 원인은 태생이 문서류와 다른 데이터세트

에 문서류 기록과 같은 기준과 관리 방법을 적

용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 시스템 자체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를 기

반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963&chrClsCd=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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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

록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국가기록원, 2016)가 

시발점이 되어, 오세라, 박승훈, 임진희(2018)는 

현행 공공기관의 6개 시스템에 대한 현장조사

를 실시하여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상세 자

료와 실무 담당자들이 부딪치는 문제들을 밝혔

고, 이 연구는 그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

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세트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관리 방안이란 구체적으로 관리의 기

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이 두 개 영역

은 데이터세트의 관리에서 문서류 기록과의 상

이함으로 인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조사한 시스템

의 실제 현황 분석에 기반하여 데이터세트의 

관리 기준을 설계하고, 실무자 인터뷰 조사와 

시스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에서 적용 가

능한 관리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와 관리 프

로세스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관리 단위의 도

출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향후 기록관리 현장과 

심화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

여 제시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최근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을 

조사하여 일부 데이터세트의 현황을 확인한 행

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연구(오세라, 박

승훈, 임진희, 2018)를 기반으로 관리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는데, 그 분석 대상 시스템인 산림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은 기관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운영 환경을 보여주고 있

다(<표 1> 참조). 

시스템 운영기관 시스템 개요 특성

산림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산림청
∙국유림을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 구축

∙국유림 대상 조림, 숲 가꾸기, 벌채, 매각사업 관리

∙기관 고유 기능 전산화 

대표 사례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한국과학

기술원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2009년 구축

∙전자연구노트 및 서면연구노트 관리 기능
∙연구기록 관리 특성

특허넷

시스템
특허청

∙특허 출원으로부터 심판 및 공보발간까지 특허행정 모든 과정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1999년 통합 시스템 구축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33개 단위 시스템으로 구성

∙높은 시스템 복잡성

∙방대한 데이터 크기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

화학물질

안전원

∙대국민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화학물질과 관련 온라인 민원 처리를 위해 

2016년 구축

∙화학물질정보 검색, 사고이력 조회, 수입신고 및 운반계획서 등 민원 처리

∙대국민 정보 제공 기능과 

민원 기능 혼합

국민신문고

시스템

국민권익

위원회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서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제안, 신고, 정책토

론 등 처리

∙민원, 제안, 정책참여,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서비스 제공

∙국내 약 900여개 공공기관이 공동 또는 연계 사용

∙대다수 기관 공동 사용

∙수많은 기관 연계

∙민원 업무 특성

국토정보

시스템

국토

교통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 활용, 

정책정보 제공을 위해 2010년 통합 구축

∙지적정보, 건축물정보, 부동산거래정보 등 제공

∙전국 지자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 통합

∙높은 연계 복잡성

∙방대한 데이터 크기

<표 1> 분석 대상 행정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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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해 서면 조사 및 실사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운영 현황 자료부터 시스템과 데이

터베이스 현황을 파악하였고, 기능 구조 분석

을 위해 프로그램 명세서, 프로세스 설계도, 사

용자 매뉴얼 및 시스템 화면을 활용하였으며, 

데이터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명

세서, 엔티티관계 다이어그램, 데이터 현황 자

료를 활용하였다(<표 2> 참조).

또 데이터베이스 분석에서는 물리적 데이터 

형식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해당 시스템에서 분

리할 경우 해석하기 어려운 형식이 존재하는지,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형식이 

존재하는지 등을 체크하였으며, 물리적 테이블 

관계 분석을 통해 데이터 그룹 및 엔티티의 최

소단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내부 

또는 별도의 파일시스템에 저장된 비정형 데이

터의 존재와 저장 형식을 파악하였다.

기능과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각 시스템의 데

이터세트를 관리하기 위한 단위를 식별하고 관

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세트를 정의하였다. 개

별 행정정보시스템과 데이터세트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영하여 데이터세트 관리

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기준표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기준표를 중심으

로 조직과 조직 사이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

세트를 관리하는 관리 절차를 설계하였다.

1.3 선행연구

데이터세트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세

트를 기록으로 인식하고 기록의 관리와 보존 정

책의 시급성을 설파하였다. 현문수(2005)는 데

이터세트 관리체계 전반을 다루며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과제를 지적하였고, 설문원(2005)은 

과학기술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프로젝트

에 아카이빙 전략 포함을 촉구하며, 과학기술 분

야 데이터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아카이빙 권

한 확보와 데이터 큐레이션 모형 개발과 센터 설

립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국가기록원 역시 연구 

용역을 통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절차, 시스템 

구축 방안과 법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체 관리

체계를 제안하였다(국가기록원, 2007).

구체적인 데이터세트 관리 방법을 제안한, 보

다 기술적인 연구로서 조은희, 임진희(2009)는 

영역 내용

운영 기관 현황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전자메일, 운영 형태(운영기관, 사용기관 등)

시스템 현황

시스템 명칭, 주요 사용자, 시스템 목적, 서비스 내용, 관련 법령정보, 연계 시스템, 주요 변경이력, 

주요 H/W 정보, 주요 S/W 정보, DBMS 정보, 시스템 URL, 구축연도, 데이터 통합 유형, 서비스 

운영 유형

데이터베이스 현황

데이터베이스 개수, 계정 개수, 용량, 테이블 개수, 마스터데이터 목록, 주요 마스터테이블 레코드 

수, 타 시스템 연계(입출 정보 및 방법), 주요 기준데이터, 처리데이터, 참조데이터 정보, 공통 

및 운영용 데이터 정보

데이터 현황
사용자 유형 별 데이터베이스 접속 역할 및 권한, 주요 데이터의 등록 및 확정 기준, 주요 데이터의 

생성 방식, 연계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 목록, 개인정보관리 정책

보존 정책 보존기간 정책 수립 여부, 보존기간 근거, 폐기/이관

<표 2> 분석 기초 자료의 내용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55

http://ras.jams.o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2.051

데이터세트에 건 단위 식별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화 대상 선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데이터세트 획득과 등록 및 이관의 방법과 데이

터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임진희, 조은희, 2010). 

데이터세트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로서, 공

공정보 데이터세트 아카이빙 체계 구축과 아카

이빙 대상 선별로부터 보존과 활용까지의 프로

세스를 제시한 연구(김남경, 2012), 정부 데이

터 개방 동향에 주목하여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적용한 데이터세트의 서비스 방안을 제시한 연

구(안대진, 이해영, 2013), 아카이빙 체계 기반 

공공데이터의 개방 정책과 개방 프로세스에 대

한 연구(강새희, 2014)도 있었다.

또, 국가기록원(2015)은 데이터세트를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유형 분류 방법과 데이터

세트의 선정과 수집 및 이관 프로세스, 그리고 장

기보존포맷을 비롯한 이관과 장기보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이규철(2016)은 

단위기능을 도입하여 데이터세트를 데이터 특성, 

데이터 처리 방식, 데이터 업데이트 3개의 축으

로 이루어진 조합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이

관, 이관 후 수집, 수집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데이터세트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기술적인 해석과 구현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세트에 기록관리기준표나 분류체계, 생산

현황통보와 같은 국내 기록관리의 표준을 그대

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세트 뒤에 숨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정

보시스템을 샅샅이 분석해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데이터세트에 대한 연구가 기술적 대

안 모색으로 치우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데이터

세트 생산 및 관리 환경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오

세라, 박승훈, 임진희(2018)는 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6가지의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실무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시

스템과 데이터세트에 대해 상세 분석을 실시하

고,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는 새

로운 연구들이 최근 등장하였는데, 설문원(2017)

은 국내 기록관리가 디지털 기록의 양산 현장에

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

존기록의 정리기술 정책을 관계 중심의 출처주

의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피력하였다. 이승억, 설

문원(2017)은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의 방향

은 고정성(fixity)에 대비되는 유동성(fluidity)

을 지닌 전자기록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고, 

데이터형 전자기록 관리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였

다. 주현미, 임진희(2017)는 데이터형 기록 포

착에서 데이터세트 인벤토리의 활용을 제안하

고, 데이터세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

록에 적용 가능한 기록집합체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유연한 메타데이터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문수, 설문원(2018)은 전자기록 

시대로의 전환을 지적하며, 국내 전자기록관리

에 적용할 조직화 원칙과 모형을 설계함에 있

어 전자기록 건 중심의 네크워크형 조직 구조

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단위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대상에 대

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관리의 대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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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라

고 하겠다. 문서 등의 기록은 철과 건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철 단위로 이관을 하거나 폐기

한다. 데이터세트 역시 기록으로서 관리한다고 

할 때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이관이나 폐기 행

위를 취할 수 있는 단위를 정의해야 하나, 데이

터세트는 일반적으로 행과 열로 구성된 구조로 

표현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할지, 어떤 기준에 의한 집합을 단위

로 설정할지에 대한 결정이 매우 난해하다. 이

규철(2016)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철건 구

조로 기록계층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운 기록계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관 및 보존과 관리 단위로 ‘단위 기능’을 소개

하였다. 단위 기능은 균일한 데이터세트를 대

상으로 하는 최소 기능 단위 중 읽기를 제외한 

생성, 수정, 삭제, 연산이 일어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을 여러 개의 단위 

기능으로 분류하여 각 단위 기능을 관리 단위

로 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데이터세트

는 데이터 자체를 생성, 수정, 삭제하는 시스템

의 기능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특성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단위기능’이 의미 있는 

명칭이라 판단하고 데이터세트 관리의 단위를 

단위기능이라 부르기로 한다.

2.1 단위기능 식별 방법

데이터세트를 나누거나 또는 묶는 관리의 단

위를 정의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면

서 또한 기록관리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

을지를 확인하고자, 이 연구는 6개 행정정보 시

스템의 기능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리 단위를 

식별하였다. 전자문서의 기록물 철과 건은 어

려움 없이 다른 철이나 건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데이터세트의 존재 형식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행과 열로 짜인 테이블 

여러 개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계

를 제거할 때 내용도 잃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행과 열-테이블-데이터베이스의 계층 구조

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묶어 나눌 수 있는 지

점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분

리 가능한 집합을 찾는다면 이것이 효율적인 

관리의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기능적 관점

과 데이터 관점 양면에서 분리 가능한 집합을 

찾으려 했다. 도출 과정을 단계별로 도식화하

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관리 단위 도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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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스템 운영 현황과 서비스 내용에 대

한 조사결과서를 기본으로, 업무 담당 부서 인

터뷰 내용과 시스템 기능 설명 자료를 활용하

여 개발 산출물을 분석하고 업무기능 단위를 

도출하였다. 시스템 기능 분석에서 활용하는 

시스템 기능 설명 자료로는 하드웨어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 기능구성표, 사용자 설명

서, 운영자 설명서, 연계 시스템 구성도, 화면 

설계서가 있다. 여기서 식별하는 업무기능 단

위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기능의 대메뉴를 들 수 있다. 분

석에서 대표 데이터를 도출하고, 대기능을 도

출하였으며, 업무유형 분석에 따라 대기능을 

제거한 뒤 재분류하여 관리 단위 후보를 얻었

다(<표 3> 참조).

다음 단계는 데이터 모델 분석으로, 데이터

베이스 조사 결과 및 시스템 운영자와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데이터

베이스 설계 산출물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필

요한 개발 산출물은 논리 및 물리 엔티티관계 

다이어그램, 테이블 목록, 테이블 명세서 및 코

드 명세서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 

데이터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 저장 

구조는 논리적인 구조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인 데이터의 구조와 저장 상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단계의 주요 임무는 

기능 분석에서 결정한 관리 단위 후보가 물리

적으로 분리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물

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단위 후보는 독립적 

단위가 될 수 없으므로 다른 단위와 통합하도

록 한다(<표 4> 참조).

조사 대상 시스템 중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

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관리 단위를 

도출하는 과정을 사례로 살펴보면 기능을 분석

한 <그림 2>와 데이터 모델을 분석한 <그림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능분석(<그림 2>)에

서는 먼저 시스템 서비스를 분석하여 화학물질

정보 등 10개의 대표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를 

화학물질 등 5개 대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데이터연계 관리와 서식정보는 업무유형이 단

분석 과정 분석의 내용

∙대표 데이터 도출

 - 해당 시스템의 대표 데이터가 될 만한 주요 데이터를 찾아 분석과정

의 효율을 높임

∙대기능 도출

 - 대표 데이터 후보를 중심으로 기능 및 서비스들을 그룹핑하여 

대기능을 도출. 대기능은 관리 단위 후보가 될 수 있음

∙업무유형 분석

 - 업무유형에 따라 관리 제외 대상을 판별하여 관리 단위 후보에서 

제거함

∙대기능 재분류

 - 기능 관점 관리 단위 후보를 보정함

<표 3> 시스템 기능 분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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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 분석의 내용

∙물리 데이터 분석

 - 상위 단계에서 얻은 대기능의 독립성(물리적 분리 가능여부)을 

판별, 재분류하여 관리 단위 후보를 도출

∙비정형 데이터 연계 분석

 - 비정형 데이터로 인해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지 판단하여 재분류

∙데이터 목적 분석

 - 주요 데이터별로 관리 제외 대상인지 판단

<표 4> 데이터 모델 분석의 내용

<그림 2>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기능 분석 사례

순지원 업무이므로 제외하였으며, 공통/기타 대

기능을 수입신고 대기능과 통합하고, 공통/기타

에 속했던 민원인정보는 운반계획서 대기능에

도 넣었다. 이로써 단위 후보로 화학물질, 사고

정보, 운반계획서, 수입신고가 선별되었다.

데이터 모델 분석(<그림 3> 참조)에서는, 후

보들의 물리적 분리 가능성을 판별한 결과 운

반계획서와 수입신고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

터베이스 테이블들은 논리적으로는 분리되나 

저장 구조는 서로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불가

함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두 후보를 통합하

되 이들이 모두 민원 처리 서비스에 해당되므

로 민원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 

존재 여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비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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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 모델 분석 사례

데이터가 단위 후보와 분리되는지를 판별하였

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경우 민원 신청 

시 첨부한 계획서 및 첨부 파일이 비정형 데이

터이다. 이들은 정형 데이터를 부연 설명하는 

데이터로서 정형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에 따로 분리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종합정보시

스템의 관리 단위는 화학물질정보, 사고정보, 

민원의 3개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식별 방법에 의해 분석한 6개 시스

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일부 테이블 

집합이 관리 단위로 식별되었다(<표 5> 참조).

2.2 단위기능의 시사점

데이터세트는 그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 단위로 나눌 수 없다는 거대한 문

제점에 부딪쳐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측면이 

많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들을 깊이 분석해 본 

결과, 데이터세트를 전자문서의 건처럼 관리하

기 쉽게 나눌 수 없는 것이 데이터세트의 고유

한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잡한 문제 해

결에서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 방식

에 익숙한 연구자에게 전체 데이터베이스 1개

를 관리 단위로 취하는 방안은 매우 생소하고 

익숙지 않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데

이터세트의 특성이 그러하다면 이 특성을 인정

하고 이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안을 세우는 

편이 실용적이고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특정 테이블이나 행․열의 데이터요소를 분

리하여 처분행위를 진행하는 것은 데이터베이

스의 무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

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활용성을 훼손

할 위험이 크다(왕호성, 설문원, 2017). 또한 이

미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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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 특허청 국토교통부 화학물질안전원

시스템
산림자원통합관리

시스템

국민신문고

시스템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특허넷

국토정보

시스템

화학물질종합정보

시스템

업무 

국유림 대상 사업

(조림/숲가꾸기/벌

채/매각사업) 관리

민원․제안․신고

와 정책토론 등 처리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

연구과제 수행 중 작

성하는 연구성과를 

등록 관리

특허행정(출원-심

사-등록-심판) 업

무 일체를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

전국 국토정보를 통

합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및 타기관에 정

책 자료 제공

대국민 화학물질 정

보제공 및 화학물질 

관련 온라인 민원접

수 및 처리

대기능

대기능

대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매핑

분리

가능성

대기능 사이 데이터 

공유로 분리 불가

대기능별 데이터베

이스 분리 가능

대기능이 연구노트

를 공유하므로 분리 

불가

출원 데이터를 모든 

테이블이 공유하므

로 분리 불가

데이터웨어하우스

와 데이터마트 사이 

분리 가능

분리 가능한 테이블 

집합 준재

관리

단위
전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집합 전체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집합 테이블 집합

<표 5> 조사 대상 시스템의 관리 단위 사례

서 분리하는 것은 기록관리 원칙에 어긋날 수

도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된 업무 맥

락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맥락정보를 

논리적으로 연계하는 지적 통제가 병행된다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선별하는 

것이 기록관리 원칙에도 부합한다(왕호성, 설

문원, 2017). 

그렇다고 모든 데이터세트를 다 데이터베이

스 단위로 관리한다고 정할 수는 없다. 분석 결

과에서 보듯이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신문

고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분리되는 테이

블 집합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는 

테이블 집합을 관리 단위로 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데이터세트의 관리 단위는 획

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각 시스템과 데이터세

트의 특성에 따라 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관리 

단위 식별의 목적은 관리 가능한 규모의 집합을 

찾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며, 따라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이든 테이블 집합이든 시스템이나 

다른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분리하여 처분

이나 기록평가와 같은 기록관리 행위를 가할 수 

있는 집합을 단위로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세트 관리의 단위를 단위기

능이라 부르기로 한다. 단위기능을 정의하면, 

행정정보 시스템 내 업무활용 목적이 구분되는 

기능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세트의 부분집합으

로서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과 데이터세트의 

무결성을 해치지 않고 분리 가능하여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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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단위라고 하겠다. 정

보 시스템은 목적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보다 

작은 기능 모듈들로 구성되며, 기능 모듈로 시

스템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기능’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되, 이 관리 단위의 실체는 데이터베이스

의 행과 열 구조 및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기능 

경계와 데이터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집합체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3. 데이터세트 관리기준

관리 단위가 식별되었다면 관리 방안이 필요

하다. 이 방안은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다수 

테이블들의 집합을 한 개의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관리 단위가 데이터베이스 하부

의 행과 열 구조로 식별된다면 그런 관리 단위

로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정보 시

스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발견한 시사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사점으로, 생산

기관과 관리기관의 불일치 해결, 데이터세트에 

따라 상이한 생산과 관리 환경에서 나오는 고

유한 실상과 요구의 수용, 수시로 수정되거나 

영구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세트의 특성을 반

영한 보존기간의 책정 방안, 생산 시스템에서

의 영구적인 활용 요구, 비정형 데이터의 포괄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오세라, 박승훈, 임진

희, 2018).

관리체계 수립에서 가장 우선 결정되어야 할 

사안은 관리의 기준 설정이다. 현행 기록관리

기준표는 기능분류, 기능유형, 단위과제별 보존

기간 및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여부, 공개여부, 

접근권한을 담도록 하고 있다. 다수 업무 기능

이 혼재된 데이터세트를 특정 대중소 기능분류

로 분류할 수도 없고, 보존기간의 기산일이 불

명확하므로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도 없다. 따

라서 전자문서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문서류 기록의 관리에 이용되고 있는 

현행 기록관리기준표를 적용할 수 없고 데이터

세트의 관리를 위한 기준표가 다르게 설계되어

야 할 것이다.

데이터세트 관리 기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으로, 첫째, 관리 기준에는 관리 주체와 이해 당

사자 기관들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

가 분명한 전자문서와 달리 데이터세트는 생산

기관과 관리기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을(오세라, 박승훈, 임진희, 2018) 분석 결과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신문고시스템

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

스템을 관리하나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은 민

원을 처리하는 전국 900여개 기관임을 확인하

였다. 

둘째, 데이터 세트의 보존기간과 관리방법

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

로는 관리 단위인 단위기능 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폐기와 이관 등을 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세트는 데이터

를 더 이상 수정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 존재하

지 않고 수시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오세라, 

박승훈, 임진희, 2018) 보존 기간의 책정 자체

가 어렵다. 국토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인 토

지대장은 소유주가 바뀔 뿐 토지 정보는 영구

적이라고 하겠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화학물질 정보 또한 화학물질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해야 한다. 특허넷의 데이터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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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처리 완료와 함께 수정이 불가한 상태가 될

지라도 데이터에 대한 참조 요청이 계속 들어

온다. 결재 일자가 속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세는 단순한 기산일이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

는 시점과 참조되지 않는 시점을 정의하고, 보

존기간 만료 후 이관이나 폐기 중의 한 가지가 

아닌 생산 시스템에서의 계속적인 보유도 인정

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

야 한다.

셋째, 데이터세트는 단위기능을 관리 단위로 

하되, 처분은 부분집합별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앞에서 진행한 시스템 조사와 분석 과정

에서 하나의 단위기능 내에서 보존기간이 달라

야 하는 부분집합도 확인되었다. 신문고시스템 

내 민원은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뉘는

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민

원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부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5항은 고충민원 관련 자료를 

준영구로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게 민

원이라는 단위기능 내에 10년과 준영구 보존이 

필요한 2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하는 것이다. 전

자연구노트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조 연

구노트지침｣은 연구노트를 30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연구노트에 섞여 있는 보고서 

성격의 자료는 타 연구 참고만이 아니라 증빙

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기록으로서 10년 보존에 

해당된다. 서로 다른 보존기간을 부여해야 하

는 부분집합이 연구노트라는 단위기능 내에 존

재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동일 테이블 내 다른 

보존기간 존재 형태

이처럼 한 단위기능 내 다른 보존기간의 부

분집합이 있는 또 다른 형태는 각각 별도의 테

이블이지만 공유하는 데이터 테이블이 존재하

여 동일 단위기능으로 식별된 <그림 5>와 같은 

형태이다. 이들은 기능 분석과 데이터 모델 분

석 결과에서 동일 단위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식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집합들은 다

른 보존기간에 해당된다. 

<그림 5> 다른 보존기간 사이 

데이터 공유 형태

관리단위란 관리 대상으로 식별하고 맥락 정

보를 등록하는 단위이며, 관리 행위(이관, 보존, 

폐기 등)를 가하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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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부 데이터세트는 

서로 다른 법적 요건에 따라 추출되고 폐기되

어야 한다면, 단위기능이 폐기의 단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관리의 최소 단위라는 단위

기능의 정의와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단

위기능보다 세분화된 처분단위를 최소 관리단

위로 설정하면 복잡한 구조와 대량의 데이터세

트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단위기능의 

목적에 위배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획일적

이고 절대적인 원칙을 따르기보다 실용적인 관

점에서 처분의 단위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쉽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관리 단

위로 ‘단위기능’을 채택하되, 현실적으로 요구

되는 보존기간에 따라 부분집합 별로 폐기나 

이관을 시행할 수 있는 단위로서 ‘처분 단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 단위는 처

분 단위와 일치하거나 또는 다수의 처분 단위

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단위기능의 분류 기준 또한 단위과제

와 달라야 한다. 행정정보 시스템 내 데이터 구

조는 단위과제별로 명료하게 분리되어 생산되

는 경우가 드물고, 각 데이터 사이에 연관관계

가 존재하여 단일한 단위과제나 기능 분류 하

위에 소속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물

리 및 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나, 그 부분 

집합인 숲가꾸기 사업 데이터는 2개의 단위과

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수립, 시행

과 충병 방제대책 수립 및 시행)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각각의 단위과제는 서로 다른 소기능

과 중기능, 대기능에 속한다(<그림 6> 참조). 

즉, 분리할 수 없는 데이터세트를 2개의 다른 

단위과제만이 아니라 다른 대중소 기능으로 분

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세트는 현

재 공공기록물에 적용하는 단위과제 중심의 정

<그림 6> 데이터세트의 현행 기록분류체계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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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능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

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단위기능을 기능분

류의 어느 계층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위기능과 관련된 여러 개의 주제어(keyword) 

부여를 통해 단위기능을 분류, 검색, 활용하

고, 추후 주제나 다양한 패싯 분류 등 다양

한 분류체계의 개발과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반영한 관리기준은 항목

의 선택 형식 보다는 설명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기준표의 항목은 기록관리 사

항 외에도 데이터세트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시

스템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고, 관리기관, 시스템이 처리하는 업

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림 7> 참조).

관리기준표의 각 영역 별 기준과 그에 대한 

설명 및 작성 목적과 참고사항 등 세부항목들

은 다음 <표 6>부터 <표 9> 사이에 제시하였다. 

먼저 관리 기관 정보, 업무 정보 및 법규 정보의 

세부 항목과 각각에 대한 설명 및 작성목적, 작

성 참고사항 등은 <표 6>과 같이 정리된다. 즉 

<그림 7>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정보 

대 중 소 설명 필수 작성 목적 작성 시 참고사항

관리

기관

정보　

기관명 시스템의 관리 기관명 필수 관리 주체 명시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

부서명 시스템의 관리 부서명 필수 관리 주체 명시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

업무

정보　

업무목적 시스템의 운영 목적 필수

데이터세트의 내용 이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여부 결정 시 참고

시스템 사용 목적을 간략히 작성

업무 

내용

업무명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업무명
필수 데이터세트의 내용 이해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작성

세부

내용
업무의 상세내용 필수 데이터세트의 내용 이해 　

대상 서비스의 이용자 필수 데이터세트의 내용 이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서비스의 

이용자 표시

법규

정보

법령, 고시, 규정, 

표준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 

고시, 규정, 표준
필수

보존기간과 처분 정책, 비

공개, 비밀 기록 여부의 근

거 법령 파악

　

<표 6>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관리기관, 업무,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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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정보에는 기관명과 부서명이 관리주

체로서 명시되어 할 것이다. 업무 정보에는 데

이터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여부 결정 시 참고할 수 있

도록 업무 목적과 시스템이 처리하는 업무 내

용 및 사용자를 기술해야 한다. 세 번째 법규정

보에는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 고시, 규정, 표준 

등이 제시되어야하는데, 이는 보존기간과 처분 

정책, 비공개, 비밀 기록 여부의 근거 법령 파악

의 근거가 된다. 

데이터세트는 생산 시스템의 운영 환경과 밀접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구동하는 하드웨어(HW)

와 소프트웨어(SW) 정보는 데이터세트의 이관 

방안과 재현 계획을 포함한 보존정책 수립 시 필

수적이다. 여기에는 시스템명, 구축년도, HW명

과 용도 및 수량과 사양 등이 포함된 HW 내역이 

들어가야 하며,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SW 정보

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SW 버전과 라이선스 

정책은 호환성 확보룰 위한 중요 정보이다. 장애 

시 복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업정보에 백

업 대상과 주기, 백업 데이터 저장 매체를 명시한

다. 이상의 시스템 정보를 기술하는 관리 항목은 

<표 7>과 같다.

데이터 정보는 데이터의 내용과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서 <표 8>의 항목으로 구

성된다. 우선 대표 데이터의 내용과 구성 필드

를 기술하고,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누

락하지 않도록 한다. 비정형데이터 종류(확장

자), 데이터 내용 외에 구동 SW와 데이터베이

스 또는 스토리지 등의 저장 방법을 기입한다. 

데이터 해석 의존성 관련 항목은 데이터 단독

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며 해석 도구가 필

요한 경우 작성한다. 즉, 암호화나 압축된 데이

터로서 복호화, 인증서나 암호 입력 등이 필요

한 데이터에 대하여 암호화 사유, 해독 방법을 

명시하여 장기 보존 시 참고하도록 한다. 정보

공개 현황 파악을 위해 공개 데이터 구분명, 공

개 방법과 공개처를 작성하고, 타 시스템 연계 

현황에는 연계에 의해 입력/출력되는 데이터의 

내용과 방법을 기술한다.

마지막은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관리 정보

로서 관리 단위인 단위기능별로 단위기능명, 

운용 목적, 그리고 활용 시 검색과 주제별 분류

체계 구성에 이용되는 주제어를 작성한다. 데

이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별도로 작성함으로

써 생산기관과 관리기관의 불일치 여부와 관리 

주체를 데이터세트별로 명확히 한다. 데이터세

트를 생성, 수정, 삭제, 조회하는 시스템 메뉴와 

같은 접근 경로와 권한에 대해 기술하고, 비공

개 대상과 비밀 기록 포함 여부를 명시한다. 보

존과 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보존기간, 

기산일, 보존기간 책정 사유, 처분 방법을 명시

하는데, 이는 처분의 단위별로 작성한다. 단위

기능에 동일한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적용범위에 전체라고 기입하고 단위기

능의 보존기간에 대해 명시한다. 만약 동일 단

위기능 내 상이한 보존기간이 존재할 시에는 

적용범위에 추출조건을 기술한다. 데이터세트 

보존기간 기산일은 데이터 수정을 종결하는 특

정 조건에 의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산일

에 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처분 방법에 이

관, 폐기, 시스템 내에 계속 보유, 별도 매체 보

존 등 데이터세트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결정한 처분 방법을 명시한다(<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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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 소 설명 필수 작성 목적 작성 시 참고사항

시스템 

정보　

시스템명 시스템의 공식 시스템명 필수 기본 정보

시스템을 식별하는 공식명칭. 향후 지속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함. 

EA에 등륵된 명칭 참조

구축연도 시스템의 최초 구축연도 필수
처분 시점 예측, 데이터 

수량 예측

구축연도와 서비스 개시연도가 다른 경

우 서비스 개시연도 기록 (실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한 해) 

HW

내역

　　

HW

명
HW명 필수

장기보존 정책에서 재현 

계획 기초 자료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는 기록하지 

않으며, 실제 시스템이 구동되는 장비

(서버, 스토리지 등) 기록

용도 해당 HW의 용도 필수 상동
WEB서버, WAS서버, DB서버, 스토

리지 등 구체적인 용도

수량 해당 HW의 수량 필수 상동
클러스터링(이중화) 등의 환경을 고려

하여 해당 HW의 수량 기록

사양 해당 HW의 사양 옵션 상동 CPU, RAM 등의 개괄적인 사양

비고 해당 HW의 특이사항 선택 상동
타 시스템과 공유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의 특이사항

SW

내역

용도
해당 시스템이 구동에 

필요한 SW 정보
필수

이관 방안 및 재현 계획 

기초 자료

해당 시스템을 재현(구동)하기 위한 

SW 정보

제품명 제품명 필수 상동 　

제조사 제조사 필수 상동 　

수량 수량 필수 상동 　

버전 SW 버전 선택 상동 　

라이

선스
해당 SW의 라이선스 정책 선택 해당 SW 구매 여부 판단 상용, 오픈소스 등

설치

HW
해당 SW가 설치된 HW명 선택 　

DBMS
정형 데이터가 저장되는 

DBMS 정보
필수

데이터 모델 분석 및 이관

과 재현 정책 기초 자료

DBMS 종류 및 버전을 기록하고, 관계

형데이터베이스 여부 등 명시

백업

정책

백업

대상
백업 대상 필수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점

검 기준 마련

백업 대상별로 기록

백업

주기
백업 주기 필수 상동 　

백업

방법 
백업방법 및 저장 매체 선택 상동 　

사용자 현황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와 

사용자수
필수

데이터 활용도와 시스템 

변경 난이도 및 영향 정도 

측정

타 기관 사용 여부, 국민 사용 여부 명시, 

열람만 가능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별도 

명시

이력관리
기준표 변경의 원인이 되는 

시스템 정보 변경사항
필수 기준표 이력 관리

최초 기준표 작성 시(기존 기록관리정

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는 비워둠

개발 산출물
개발 산출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산출물
선택

시스템 분석 및 보존 정책 

기초 자료

ERD, 테이블 명세서, 코드 명세서, 프

로그램연관도, 사용 설명서, 운영 설명

서 등

<표 7>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시스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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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 소 설명 필수 작성 목적 작성 시 참고사항

기록
관리
정보
(단위
기능별
작성)

단위기능 도출된 단위기능명 필수 단위기능 식별 　

업무활용 목적 단위기능의 업무활용 목적 필수 단위기능 이해
관리 단위의 상세 설명으로, 시스템
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업무 목적 
기록

주제어
단위기능과 관련된 주제어 
(keyword)

필수
주제어 검색, 분류체
계 구성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생산 및 활용하는 기관 필수
데이터 생산 기관과 
관리 기관 불일치 여
부 파악

생산 기관과 관리 기관 불일치 여부
와 관리 책임 판별을 위해 작성

<표 9>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기록관리정보)

대 중 소 설명 필수 작성 목적 작성 시 참고사항

데이터 

정보

대표 데이터 대표 데이터의 내용과 필드 필수
데이터의 종류, 내용 

파악
　

비정형

데이터

종류 비정형 데이터 종류나 확장자 필수
데이터 재현 계획 기

초 자료
확장자를 통해 포맷 정보 제공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의 데이터 구분명 필수 상동
비정형 데이터를 대표하는 데이터

명(예: 민원 첨부파일, 특허출원서)

구동 SW 비정형 데이터 구동 SW 선택 상동 　

저장방법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 방법 선택 상동

데이터베이스-BLOB타입, 별도 파

일관리, SW 이용 저장, 스토리지에 

직접 저장 등

데이터 

해석 

의존성

데이터
데이터만으로 해석이 불가한 데

이터의 내용
선택

데이터 재현 계획 기

초 자료

데이터만으로 해석이 불가한 데이

터(암호화 등) 식별

비평문 기술 데이터 암호화 기술 선택 상동 　

해석

방법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선택 상동 인증서, 해석 알고리즘 등 방법

사유 데이터를 암호화한 이유 선택 상동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등 사유

정보

공개　

구분
공공데이터 포탈 등 대국민 공개 

데이터 구분명
필수

데이터세트 이용가

능성 평가 및 장기보

존정책 기초 자료

공공데이터 포탈 등 대국민 공개 데

이터

방법 정보 공개 방법 필수 상동
공개처(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등)와 포맷(PDF, XLS 등)

공개

자료
공개 데이터의 대상 또는 범위 필수 상동 　

연계 

데이터 

현황

데이터 내용
타 시스템 연계로 생성 또는 활용

되는 데이터
필수

타 시스템과 데이터 

중복 파악

타 시스템과 연계 입수 또는 타 시스

템에 제공 등

연계 시스템 연계 대상 시스템명 필수 상동 　

연계 방법 연계 방법에 대한 기술 사항 필수 상동
URL 링크, DB 접속, XML, TXT, 

API 등

활용 방법 해당 데이터 활용 방법 필수 상동 수정, 참조 등

연계 방향 입력, 출력 등의 연계 방향 필수 상동 해당 시스템 기준 입력/출력

이력관리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 필수 변경 내역 관리

<표 8>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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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 소 설명 필수 작성 목적 작성 시 참고사항

기록
관리
정보
(단위
기능별
작성)

데이터 관리권 데이터 관리 기관 필수
데이터 생산 기관과 
관리 기관 불일치 여
부 파악

생산 기관과 관리 기관 불일치 여부
와 관리 책임 판별을 위해 작성

접근권한 단위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 선택
접근권한의 관리 여
부 점검

단위기능의 데이터를 생성, 수정, 삭
제 또는 조회하는 시스템 메뉴와 데
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 기록

비공개 대상
대국민 비공개 정보 포함 여부와 
종류

선택
이용가능성 평가와 
활용 계획 기초 자료

　

비밀 여부 비밀 기록 여부 선택
이용가능성 평가와 
활용 계획 기초 자료

　

보존
기간
및 
처분

처분
단위

처분 단위 명칭 필수 처분의 단위 식별
단위기능이 처분의 단위이면 단위
기능명

보존
기간

1년부터 영구 사이 년도 단위로 
기간

필수
처분 시행 시기의 기
준 설정

　

기산일 보존기간 산정 시작일 필수
보존기간 만료 기준 
설정

데이터 등록일, 업무 종결일, 또는 시
스템 업무유형에 맞게 기산일 정의 
(예: 사업보고 완료일 다음 해 1월1
일, 민원 등록일 다음 해 1월1일)

적용 범위
단위기능 전체 또는 일부, 추출 
조건

필수 처분 대상 산정

단위기능 전체 또는 조건에 맞는 부
분집합인지 표시. 기산일 정보로 검
색 조건을 명시할 수 없다면 추출 
조건 명시

책정 사유
보존기간 책정 법적 근거 또는 
사유

필수
보존기간 책정 기준
과 근거

처분 방법 보존기간 도래 시 처분 방법 필수
장기보존 정책 수립 
기초 자료

이관, 폐기, 시스템 내 보존, 외부 
매체 보존 등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절차

4.1 데이터세트 관리 절차 설계의 방향

관리 단위를 식별하고 관리기준표를 작성하

였다면 다음의 과제는 관리 프로세스를 설정하

는 것이다. 누가 언제 무슨 기록관리 활동을 수

행할지를 정한 관리 절차는 앞에서 도출한 바

와 같은 다양한 규모와 구조의 관리 단위를 수

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시스템 관리기관

의 주체적 관리 의지에 부합하고, 보존기간 만

료 후에도 생산 시스템에서 계속 보유해야 하

는 특성(오세라, 박승훈, 임진희, 2018)을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 관

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생산 시스템에서 보존을 포함하여 전 

생애주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세

트 중에는 영구적인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생산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데

이터도 많다. 분석 결과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

템, 특허넷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화학물질종

합정보시스템은 기한 없이 데이터가 변경되거

나 또는 종결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참조 

요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 시스템에서 계속 

보유해야 한다. 이관 비용과 시간을 예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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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본다면, 10년 이상 

운영한 특허넷은 15TB의 크기이고, 전국 토지 

정보를 대상으로 한 국토정보시스템 데이터웨

어하우스와 데이터마트는 과거 데이터를 포함

해 2TB에 이른다. 이 크기의 데이터를 이관하

려면 생산기관이 부담해야 할 인적 자원 및 소

요 시간과 물적 자원은 전자문서 이관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며, 다수 기관의 기록

을 인수해야 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물적 

자원에 대한 요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많은 데이터세트들이 생산시스

템에서 관리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생산 시스템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이관 없이 

폐기하거나 또는 장기 보존까지 할 수 있는 체

계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보

존과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세트

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나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수집하여, 중요 공공기록으로 보

존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록관리 단계를 단순화하고, 현행 기

록관리 이관체계와 다른 데이터세트의 특성에 

적합한 방안이 요구된다. 기산일로 부터 2년 내

에는 기록을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은 영구기록물관리기

관으로 이관하는 현행 3단계 프로세스는 데이

터세트의 특성으로 인해 적용할 수 없다. 철과 

건 단위로 생산량을 파악할 수 없는 데이터세

트는 매년 현행 방식으로 생산현황보고를 시행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기록이 물리적으로 이관

되는 현행 이관 프로세스는 생략되거나 간소화

되어야 하겠다.

셋째, 생산기관이 관리 주체가 되는 방안의 

필요성이다. 생산기관의 관리 책임은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세대 기록관리 개념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국가기록원, 

2017). 생산기관의 지속적 운영과 관리 의지는 

시스템 사례 연구의 기관 담당자들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오세라, 박승훈, 임진

희, 2018). 생산기관 주도 관리가 가능하려면 

기록관리시스템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의 이관 없이 생산기관에서 생성부터 보존이나 

폐기까지 관리하는 체계여야 한다.

넷째, 생산 시스템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

어야 한다. 앞서 관리 단위와 관리 기준 설계

에서 제시하였듯이, 관리 단위인 단위기능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이거나 또는 테이블 집합일 

수도 있다. 또 동일 단위기능 내에서도 보존기

간이 달라야 하는 데이터세트가 있고, 데이터 

수정을 종결할 수 없는 데이터세트도 있는 등, 

데이터세트 사이에서도 다른 특성들이 발견

되었다. 따라서 데이터세트 관리 지침은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관계 기관의 역할을 정의하

되, 각 시스템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

별적으로 정의하고 시행하는 관리체계가 요

구된다.

데이터세트 관리에 요구되는 이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리 절차는 물리적 이관이나 폐기 

중심의 프로세스가 아닌, 데이터세트 현황 정

보의 관리가 적절하다. 여기서 데이터세트 관

리기준표는 기록관리의 기준을 기술하는 동시

에, 이를 근거로 기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

선하기 위한 생산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사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이터세트 관

리기준표를 기반으로 생산기관은 기록관리의 

주체로서 데이터세트의 변화와 관리 상태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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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태로 유지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관리 현황을 점검 및 감

독하며 생산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관리체계를 제안한다. 데이터세트 관리

기준표는 전자기록의 유동성을 확정적 기술로 

서술하기 위해 제안된 ‘유동성 전자기록 관리

를 위한 메타레벨 기술(記述) 템플릿’(이승억, 

설문원, 2017)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업무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형 기록 파악과 포착

의 도구로서 제시된 데이터세트 인벤토리(주현

미, 임진희, 2017)로서 기록생산 시스템 파악과 

현행 생산현황통보 보완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이력을 기록한 데이

터세트 관리기준표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

관리를 유도하는 도구이자 무단 접근과 폐기를 

막는 통제의 수단으로, 관리기준표의 조건대로 

데이터세트에 대하여 실제 관리 행위가 시행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데이터세트의 보존과 

재현 방안, 기록 평가와 처분 정책의 재설정, 폐

기나 이관 등이 이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하

는데, 이는 데이터세트의 다양성 때문에 획일

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처해 있는 생산 시스템과 생산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보존을 

예로 들면, 시스템을 변경․개발하지 않고 텍

스트 파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른 저장소에 

저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생산 시스템에 데

이터세트 보존 기능을 탑재하여 사전 정의한 규

격 파일을 생성하고 별도 매체에 보존하는 방법

도 가능하다. 이렇게 포맷, 위치, 추출 방법은 매

우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

된 생산 시스템에 기록관리 기능을 새로 탑재하

는 방안은 시스템의 수정 가능 여부 및 시간과 

비용에서 실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생산 시스템에서의 기록관리 방법은 생산기관

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되, 그 결정의 근거와 실

행 방법을 관리기준표에 기록하고 그대로 실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4.2 데이터세트 관리 절차

데이터세트 관리 절차가 현행 기록관리와 차

별화되는 점은 우선 준비등록 단계라는 계획의 

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 기관에게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는 상당히 생소할 수 있고, 

더욱이 생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 담당 부

서와 기술부서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기술 전문가들 사이 상호이해

와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황의 이

해와 계획의 기간으로 준비등록 단계가 필요하

다고 보았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세트 관리기

준표가 완성되며, 이후 생산 기관이 주도적으

로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 생산기관 기록관리 

단계, 마지막으로 장기보존을 위한 영구기록관

리 단계로 진행된다((<표 10> 참조).

데이터세트 관리 절차를 상세히 정리하면 

<그림 8>과 같다. 준비등록 단계에서 생산기관

의 기록관리 담당자, 업무담당자, 시스템담당자

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및 보존 담당자

와 시스템 담당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뒤, 시스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데이터세트의 

단위기능을 식별하여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를 작성한다. 기준표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데이터세트는 기록관리 대

상으로 확정되고 관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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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준비등록

행정정보 시스템 생산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후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를 위한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신고함으로

써 공식적 기록관리 개시

￬
생산기관 기록관리

데이터세트 생산기관이 데이터 생애주기를 따라 자율적으로 기록관리를 수행하며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은 기록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기관의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총괄 관리

￬
영구기록관리

데이터세트를 장기보존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인수 후 보존하거나 또는 영구기록물관

리기관과 생산기관이 협의하여 생산기관 내에서 장기 보존

<표 10>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절차

<그림 8> 데이터세트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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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데이터세트 현황 정

보 작성 및 수정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을 갖추되, 기준표 역시 기록으로서 무결성, 진본

성, 활용가능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기관은 

쉽게 기준표를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 관리기관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총괄관

리자는 데이터세트 관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

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데이터세트 현황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을 제안한다.

관리기준표 등록 후 생산기관은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기록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기준표에 반영되도록 함

으로써 기준표가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관리기준표

를 총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문제

나 개선할 사안 발견 시 생산기관과 협의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시스템 폐지 또는 등록 당시의 데이터세트의 

운용이 종결되었을 때, 생산기관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분 단위로 합법적 절차

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폐기나 이관을 시행하

게 된다. 생산기관의 이관 요구가 있거나 국가

적 중요 데이터세트로 선별된 데이터세트에 대

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장기보존 대책

을 세워 인수함으로써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현장 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

해 생산되는 데이터세트의 특성을 도출하고, 

현장 실무자가 당면한 문제에 천착하여 데이터

세트가 문서류 기록과 다르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해 생산 시

스템에서의 관리, 관리 프로세스의 단순화, 생

산기관 자체 관리, 생산시스템의 다양성 수용 

등의 원칙과 관리 방안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기반을 둔 관리기준과 절차를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관리기준에서는 관리의 

단위를 ‘단위기능’으로 설정하고, 시스템 분석을 

통해 단위기능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기록관리에 있어,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보

존기간 설정 등을 위한 한 단위일 수 있고, 또는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얻은 테이블의 집합

이 하나의 단위가 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데이터세트 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관리 주체와 이해 당사자 기

관들을 명시하고,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과 관

리 방법을 다양하게 정의하며, 데이터세트의 단

위기능 뿐 아니라 단위기능 내에서도 부분집합

별로 보존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관리기준표에는 관리기관 정보, 관

련 법규, 시스템 정보, 데이터 정보를 기술하고, 

단위기능별로 기록관리정보를 기술하며, 기록관

리정보에는 서로 다른 보존기간 책정이 요구되

는 현실을 반영하고 확장성을 고려하여 처분 단

위의 개념을 두도록 설계하였다.

관리 절차에서는 생산기관 자체 관리를 원칙

으로 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생산기관과 영

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시스템, 데이터, 기

록 및 보존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스템별 데이

터세트 관리기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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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다. 생산기관이 주도하여 관리기준

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데이터

세트를 생산기관에서 정한 보존정책에 따라 생

산 시스템 내외에 보존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

라 폐기나 이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한다.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은 생산기관과 협력 관계 하에 

관리기준표 등록, 관리 상태의 상시 모니터링, 

장기보존 방안 협의 등 관리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적 중요 데이터세트를 선별하

여 인수함으로써 공공 기록의 장기보존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

스템은 숫자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엄청나게 다

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대표할 수도 없

을 뿐더러 다양한 특성을 다 확인할 수도 없었

다. 또한 제시한 데이터세트의 관리 방안은 아

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고, 세부적으로 결정해

야할 사안도 많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이다. 그

러나 실제 활용 중인 행정정보시스템들을 살펴

보고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함으로써, 데이터세트 관

리를 위한 중요한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관리 방안의 틀도 도출할 수 있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세트 관리는 각 시스템들

의 특성 별로 다양한 관리 방안과 세부사항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해당 기관에서 담

당 전문가들의 협력 모델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현재 기록관리 현장에서 체감하는 데이터세

트 기록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은 심각한 상황이

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기록의 종류인 데이터세트가 장기간 방

치되어 왔으며, 여전히 효율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방법과 절차는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

다. 국가기록원은 계속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있으며, 전문가

들의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제언들도 제시

되고 있다. 이 연구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으

며, 데이터세트의 관리 방안을 체계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관리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조직 및 여러 지원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 이 연구

와 관련 연구를 통해 제시된 내용들이 좀 더 구

체적인 방안으로 발전되어 실제 공공기관의 현

장에서 기록관리에 적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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